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SK에너지, 중질유분해 투자 연기
1조5000억원 투자완료 5년 뒤로 … 시기 조정일 뿐 취소는 부인

SK에너지가 인천공장에서 추진해온 1조5000억원의 수소첨가 중질유분해공정(HCC: Hydro Cracking Center)

설비투자 완료시점을 2016년 6월로 5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HCC는 저부가가치 유종인 벙커C유를 수소 첨가공정을 통해 등유나 경유 같은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으로 바

꾸는 고도화 설비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석유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유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을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것이지 투자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천공장의 원유정제․화학

제품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2008년 4월 HCC 부문에서 1조5200억원의 신규투자를 결정한 후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인

천공장에서 부지를 고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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